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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93만 소상공인은 서울시 전체 사업체 수의 78.6%를 차지하고 있고, 종

사자 수로는 25.0%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주체입니다(2021년 기준). 그러나 소

상공인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하여 대내외 경제적 위험

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COVID-19 이후 흔히 3高로 표현되는 고물가, 고금

리, 고환율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3高(전기, 도시가스, 수

도)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골목골목,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생

활을 보다 더 편리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는 단순히 

한 가게의 폐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점포의 폐업은 상권을 약화시키고 지역경

제를 위협하여 문턱이 낮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 하며,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역

사·문화적 자원을 소실시키기 때문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동태적 특성과 현안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종합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을 구축하여 1

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패널을 대상으로 매년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3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는 최초로 구축된 소상공인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창업환경부터 경영과 생활

환경, 경제전망까지 누구에게나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발간을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면

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종합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백서의 발간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우리 사회에 사회·

경제·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

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과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

백서’가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든

든한 동반자로 나아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 철 수



			2023	소상공인	생활백서(이하	생활백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	

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조사	데이터(2022년)’를	기반

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생활백서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자영업 정의  |

구 분 내 용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혹은 10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

자영업자
•   근로자 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을 포함함

자영업
•   사업등록자 중 개인사업자(법인 제외)를 의미하며 사업장 보유 여부, 상시 

근로자 규모와 무관함

			생활백서에서	제시하는	업종은	‘서울시	100개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	“5개	업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생활백서에서	제시하는	

업종의	상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 소상공인 생활백서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서울시 100개 생활밀접업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컴퓨터학원, 스포츠강습 

도매 및 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컴퓨터 및 주변장치 판매, 핸드폰, 주류도매, 미곡·육류· 

수산물 판매, 청과상, 반찬가게, 일반의류, 한복점, 유아의류, 신발, 가방, 안경, 

시계 및 귀금속, 의약품, 의료기기, 서적, 문구, 화장품, 미용재료, 운동/경기

용품,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 완구, 섬유제품, 화초, 애완동물, 중고가구, 

가구, 가전제품, 철물점, 악기, 인테리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통신기기수리, 자동차수리, 자동차미용, 모터사이클수리, 미용실, 네일숍,  

피부관리실, 세탁소, 가전제품수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당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PC방, 전자게임장, 기타오락장, 복권방, 스포츠

클럽, 노래방, 독서실

음식점업
한식음식점, 중식음식점, 일식음식점, 양식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분식전문점, 호프-간이주점, 커피-음료

			생활백서의	기반이	되는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이	설계

되었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조사  |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표본 수 2,500개 업체

조사지역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

조사방법 방문 면접조사 및 모바일 웹 조사

조사기간 2022년 10월 ~ 12월

일러두기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으로	요약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패널 조사내용  |

구 분 내 용

창업준비
• 창업형태, 창업 준비기간, 창업 동기, 영업시작일

• 창업 소요 금액, 다른 사업체 유무 등

사업체 경영현황
• 영업시간 및 휴뮤, 사업실적, 부채현황, 소득

• 애로사항,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SNS 활용여부 등

종사자현황
• 종사자 수, 종업원 월급, 종업원 근속연수

• 향후 종업원 고용 규모 예상 등

임시, 일용, 아르바

이트생 고용

• 필요 인원, 근로시간, 급여 계산 방식

• 연령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고용 유무 등

사업장 이전 경험
• 이전 경험 여부, 횟수, 시기, 장소

• 향후 이전 계획, 향후 폐업 고려 여부 등

과거 창업 경험
• 창업 횟수, 창업 형태

• 이전 창업 사업체 업종 및 운영기간, 이전 창업 사업체 운영기간 등

과거 직장 경험
• 창업 이전 직장 경험 및 횟수, 과거 직장 유형

• 과거 직장 임금 수준 등

소상공인 대상

정부지원정책

• 지원 신청 여부 및 신청하지 않은 이유

• 필요한 지원정책, 노후 준비사항 등

경기 동향 및 만족도
• 올해 체감 경기 동향 및 내년 전망

• 직업 및 삶의만족도 및 업무 피로도

			생활백서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조사	데이터	

(2022년)’를	기반으로	하였기에,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백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2023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라고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PART

2023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한 눈에 보는 
 소상공인 생활

14	 	Ⅰ. [창업환경] 소상공인이 되기까지

18	 	Ⅱ. [경영환경]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

22	 	Ⅲ. [생활환경] 녹록지 않은 소상공인의 삶

26	 	Ⅳ. [경제상황] 소상공인이 바라보는 전망 



한눈에 보는 
소상공인
생활

11.9시간 근무 (1일)

휴일 없는 소상공인 34%

업무피로도 높음 (3.5/5)

직업만족도 보통 (3.1/5)

삶의만족도 보통 (3.0/5)

노후준비 60%

연금 52.5%

저축 29.2%

소상공인이 되기까지…

녹록지 않은 소상공인의 삶

바라보는 전망

창업 환경 

생활 환경 

직장경험 78%

10.9년의 직장생활
37.5세에 퇴직

경기 전반 (작년) 
불황국면 (47.8)

경기 전반 (올해) 
불황국면 (57.8)

민간회사 84%
월급 246.8만원

혼자 사장 42.4%

5.9일 영업 (1주)

무급가족 
종사자 23%

더 큰 경제적 
수입 위해 46.3%

경제 상황

직장 경험 직장 경험 

78.0%

22.0%

1,948

550
평균 10.9년

평균 37.5세

34%
휴일 

66%
휴일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동일하지 않은 업종 
57.5%

10,549만원 투자

판매 실적 (작년) 
불황국면 (59.6)

구매자 수 (작년) 
불황국면 (60.5)

자금 사정 (작년) 
불황국면 (53.6)

비용 상황 (작년) 
보합수준 (97.2)

1년 이내 폐업 고려 14%

금융지원 시급 44.9%판매 실적 (올해) 
불황국면 (66.9)

구매자 수 (올해) 
불황국면 (68.9)

자금 사정 (올해) 
불황국면 (65.2)

비용 상황 (올해) 
불황국면 (88.7)

12.1개월 준비

첫 창업 65.8%

인건비(1년) 
4,001만원

다른 소득 20% 

재료비(1년) 
7,649만원

영업이익(1년) 
2,894만원

3,157만원의 연소득

1억 4,821만원의 
연매출

영업비용(1년) 
1억 1,896만원

임대료(1년) 
1,777만원

20%

80%
다른 소득 

다른 소득 

57.5%

42.3%

1,910

807

동일업종 동일업종 

완전한 불황국면 불황국면 보합수준 활황국면 완전한 활황국면

14%

86%
폐업고려 

폐업고려 



Ⅰ [창업환경] 소상공인이 되기까지

1. 소상공인의 직장 이력

◆			소상공인의	대부분은(78.0%)	민간회사에서(84.0%)	근무하면서,		

평균 246.8만원의	월	급여를	받다가	창업함

직장 경험 직장 경험 

78.0%

22.0%

1,948 N: 1,910

550

민간회사 프리랜서 교육기관 정부/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병원 대학

84.0%

9.1%
2.8% 2.2% 2.2% 1.1% 0.3%

평균 월급

100만원 
이하

100~
200만

200~
300만

300~
400만

400~
500만

500~
600만

600~
700만

700~
800만

800~
900만

1000만원 
이상

9.0%

23.5%

33.2%

19.7%

7.1%

2.9%
1.1% 0.5% 0.6% 0.4%

평균 246.8만원

◆			약	10.9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평균 37.5세에	퇴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게	됨	

직장생활

1년 이하 1~3년 3~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30년 30년 이상

평균 10.9년

3.6%

10.8%

14.6%

31.3%

18.0%

12.9%

3.6% 3.6%
1.7%

퇴직연령

20세 이하 20~30세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2.4%

20.6%

39.5%

24.5%

11.4%

1.5%

평균 37.5세

N: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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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의 창업 동기

◆			전직(직장이력)과	동일하지 않은 업종으로(57.5%),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해(46.3%)	창업을	하게	됨	

57.5%

42.3%

1,910

807

동일업종 동일업종 

창업이유

더 큰 경제적 수입

적성에 맞는 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화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

주변 지인의 창업성공사례 참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창업 유리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가업을 물려받음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 원함

가족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기타

46.3%

16.5%

1.3%

1.2%

9.2%

3.0%

1.7%

6.6%

1.1%

10.8%

0.7%

1.6%

더 큰 경제적 수입

N: 1,910

3.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

◆			평균적으로	약 1년(12.1개월)의	기간	동안	준비하고,		

평균 1억 549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신규 창업함(63.6%)	

준비기간

평균 12.1개월

•교육	서비스업(13.2개월)

•도매	및	소매업	(15.0개월)

•개인 서비스업 (16.4개월)

•여가관련	서비스업	(10.1	개월)

•음식점업 (5.7개월)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18개월 이하

24개월 이하

30개월 이하

42개월 이하

48개월 이하

54개월 이하

60개월 이하

60개월 이상

63.0%

17.7%

5.0%

3.4%

1.0%

3.1%

0.9%

0.5%

0.2%

1.5%

3.6%

N: 2,486

창업비용 창업유형

신규창업

재창업(동일)

재창업(다른업)

인수창업

가업승계

5천만원 이하

10천만원 이하

15천만원 이하

20천만원 이하

25천만원 이하

30천만원 이하

35천만원 이하

40천만원 이하

45천만원 이하

50천만원 이하

50천만원 이상

38.5%

31.6%

12.1%

7.2%

3.3%

3.4%

1.0%

1.1%

0.5%

0.6%

0.9%

65.8%

8.8%

5.1%

18.8%

1.5%

평균 10,549만원 신규창업

•교육	서비스업(8,218만원)

•도매	및	소매업	(9,430만원)

•개인 서비스업 (7,365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 (20,819만원)

•음식점업	(11,570만원)

N: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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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영환경]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

1. 매출과 비용 

◆			서울시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평균 1억 4,821만원이고,		

‘도매 및 소매업’	1억 8,827만원,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6,632만원

총 매출

평균 1억 4,821만원

•교육	서비스업	(7,862만원)	

•도매 및 소매업 (18,827만원) 

•개인 서비스업 (6,632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	(7,871만원)	

•음식점업	(16,083만원)

5천만원 이하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4억 이하

5억 이하

6억 이하

7억 이하

8억 이하

9억 이하

10억 이하

33.1%

23.4%

23.0%

9.2%

3.2%

2.4%

2.2%

1.0%

1.4%

0.7%

0.4%

N: 2,498  /  기준: 2021년

◆			영업비용(전체)은	평균 1억 1,896만원이	들어가며,		

영업비용이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43.3%,	1억	이하는	23.1%

영업비용 전체 

평균 1억 1,896만원

•교육	서비스업	(6,046만원)

•도매 및 소매업 (15,897만원)

•개인 서비스업 (4,676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	(7,447만원)

•음식점업	(11,589만원)

5천만원 이하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4억 이하

5억 이하

6억 이하

7억 이하

8억 이하

9억 이하

10억 이하

43.3%

23.1%

18.1%

5.6%

3.2%

2.3%

1.8%

1.0%

1.0%

0.4%

0.2%

N: 2,498  /  기준: 2021년

◆			연	임차료는	평균	1,777만원이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임차료가	2,776만원으로	가장	비쌈

임차료

평균 1,777만원

•교육	서비스업	(1,832만원)	

•도매	및	소매업	(1,522만원)	

•개인 서비스업 (1,164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 (2,776만원)

•음식점업	(2,130만원)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하

10천만원 이하

10천만원 이상

10.0%

30.7%

28.4%

16.0%

6.5%

3.8%

2.0%

0.6%

0.8%

0.4%

0.9%

N: 2,498  /  기준: 2021년

◆			전체	평균	인건비는	1,580만원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39.0%

◆			인건비를 지출하는	소상공인만	산출	시,	평균 4,001만원

총인건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하

10천만원 이하

10천만원 이상

18.0%

17.3%

18.2%

13.1%

8.5%

6.9%

3.5%

3.9%

2.4%

2.7%

5.5%

평균 4,001만원

•교육 서비스업 (5,636만원)

•도매	및	소매업	(4,053만원)	

•개인	서비스업	(3,879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 (3,246만원)

•음식점업	(3,749만원)

기준: 2021년

전체기준(인건비 × 포함)

평균 1,580만원

61%

39%

인건비 

인건비 

N: 2,498 N: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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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매입비는	평균 7,649만원으로,	재료매입비가	가장	큰	

‘도매 및 소매업’은	1억 2,129만원,	가장	낮은	‘교육	서비스업’	594만원

재료매입비

평균 7,649만원

•교육 서비스업 (594만원)

•도매 및 소매업 (12,129만원)

•개인	서비스업	(2,368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	(2,083만원)

•음식점업	(6,384만원)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18개월 이하

24개월 이하

30개월 이하

42개월 이하

48개월 이하

54개월 이하

60개월 이하

60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9.5%

55.7%

15.8%

9.1%

3.2%

2.4%

1.9%

1.3%

0.6%

0.2%

0.2%

0.0%

N: 2,498  /  기준: 2021년

2. 영업이익과 소득

◆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평균 2,894만원이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437만원으로	매우	낮음

영업이익

평균 2,894만원

•교육	서비스업	(1,891만원)	

•도매	및	소매업	(2,899만원)	

•개인	서비스업	(1,711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 (437만원)	

•음식점업 (4,496만원)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18개월 이하

24개월 이하

30개월 이하

42개월 이하

48개월 이하

54개월 이하

60개월 이하

60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14.7%

17.4%

15.4%

13.3%

12.5%

9.1%

5.4%

3.8%

2.1%

1.4%

1.2%

3.7%

N: 2,498  /  기준: 2021년

◆			영업이익이	낮아서	사업체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수입원)이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약	20%(508개	업체)

◆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다른	소득(수입원)이	있는	비율이	35.3%로	가장	높음	

20%

80%
다른 소득 

다른 소득 

N: 508 N: 1,981

음식점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91.4%

8.6%

35.3%

17.2%
24.9% 24.3%

64.7% 82.8% 75.1% 75.7%

◆			사업체	운영을	통한	영업이익과	다른	소득(수입원)	등을	포함하여,	

평균	3,157만원의 연 소득을	올림(월	수입	263만원)

◆			‘음식점업’	연	소득	4,696만원,	월	수입	391만원으로	가장	높음	

연 소득

평균 3,157만원

•교육	서비스업	(2,894만원)

•도매	및	소매업	(2,748만원)

•개인	서비스업	(2,341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 (1,859만원)

•음식점업 (4,696만원)

월 소득

평균 263만원

•교육	서비스업	(241만원)

•도매	및	소매업	(229만원)	

•개인	서비스업	(195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 (155만원)

•음식점업 (3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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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활환경] 녹록지 않은 소상공인의 삶

1. 근로여건

◆			서울시	소상공인은	혼자(42.4%)	일하면서,	가족의 도움(23.2%)을	받고	있음

◆			‘음식점업’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37.8%로	가장	높음	

•교육	서비스업	(37.3%)

•도매	및	소매업	(50.8%)

•개인 서비스업 (64.7%)

•여가관련	서비스업	(28.3%)

•음식점업 (21.4%)

종업원수

혼자(사장)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이상

42.4%

28.4%

11.7% 11.3%

2.6% 1.3% 1.0% 1.0%

혼자(사장)

•교육	서비스업	(11.3%)

•도매	및	소매업	(20.2%)

•개인 서비스업 (10.4%)

•여가관련	서비스업	(27.7%)

•음식점업 (37.8%)

23%

77%
무급가족 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 

N: 436

2. 근로시간

◆			1주일에	평균	5.9일을 영업하고,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1.9시간 근로하고	있음	

◆			전체	소상공인의	66.0%는 휴무일이	있지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휴일이	있는	비율이	24.1%에	불과

•교육 서비스업 (5.4일)	

•도매	및	소매업	(5.8일)	

•개인	서비스업	(6.0일)	

•여가관련 서비스업 (6.1일) 

•음식점업	(6.0일)

휴무일

1주 2일 휴무 1주 1일 휴무 2주 1일 휴무 1달 1일 휴무 비정기적 휴무 기타

19.3%

63.7%

6.4%
3.7% 5.1%

1.7%

평균 5.9일 정기적 휴무일 기준

•교육 서비스업 (88.6%)

•도매	및	소매업	(67.2%)

•개인	서비스업	(84.4%)

•여가관련 서비스업 (24.1%)

•음식점업	(62.0%)

34%
휴일 

66%
휴일 

N: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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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삶에 대한 인식

◆			업무피로도는	다소	높고(3.5),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3.1)이며,		

전반적으로	삶의만족도	역시	보통	수준(3.0)	

3,5 (높음)

1 2 3 4 5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5.00

4.00

3.00

2.00

1.00
3.43.6

3.53.4

3.4

업무피로도

3,1 (보통)

1 2 3 4 5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5.00

4.00

3.00

2.00

1.00
2.93.3

2.5 3.3

3.4

직업만족도

교육 
서비스업

3,0 (보통)

1 2 3 4 5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5.00

4.00

3.00

2.00

1.00
2.83.3

3.12.4

3.1

삶의만족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노후 준비

◆			노후는	소상공인	중	일부만(60.4%) 대비하고	있으며,		

노후	대비	방법으로는	연금(52.5%)을	내거나	저축(29.2%)으로	준비	중

연금 부동산 투자 저축 기타

52.5%

8.1% 9.4%

29.2%

0.8%

노후준비 노후준비 

60%

40%

N: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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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상황] 소상공인이 바라보는 전망

1. 경기동향 전망(2023년)

◆			“경기에 대한 체감지수”는	전반적으로	불황이지만,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47.8	→	57.7)	

◆			“판매실적”(59.6	→	66.9),	“자금사정”(53.6	→	65.2),		

“구매자	수”(60.5	→	68.9)는	2023년에	다소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비용상황”(97.2	→	88.7)은	2022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

경기 전반

•교육	서비스업	(59.3→	60.2)

•도매 및 소매업 (33.2→ 33.9)

•개인	서비스업	(36.4	→	45.9)	

•여가관련	서비스업	(33.3→46.7)

•음식점업 (82.2→ 96.6)

판매 실적

•교육	서비스업	(62.8→73.8)

•도매 및 소매업 (45.8→ 49.2)

•개인	서비스업	(48.5→	57.4)

•여가관련	서비스업	(45.8→51.1)

•음식점업 (91.9→105.1)

자금 사정

•교육	서비스업	(49.7→67.5)

•도매 및 소매업 (40.1→ 46.9)	

•개인	서비스업	(48.5→	58.7)	

•여가관련	서비스업	(36.0→50.7)

•음식점업 (86.0→103.7)

구매자 수

•교교육	서비스업	(63.9→75.4)

•도매 및 소매업 (44.9→ 49.1)

•개인	서비스업	(52.5→63.0)

•여가관련	서비스업	(41.3→	51.1)

•음식점업 (96.5→ 110.0)

비용 상황

•교육	서비스업	(105.2→100.0)

•도매 및 소매업 (79.0→79.1)

•개인	서비스업	(84.9→	85.6)	

•여가관련	서비스업	(87.1→	86.2

•음식점업 (135.1→ 101.7)

완전한 불황국면 불황국면 보합수준 활황국면 완전한 활황국면

88.7 97.2

60.5

53.6

59.6

47.8

68.9

65.2

66.9

57.7

작년 체감    올해 전망 

0 50 100 150 200

BSI (경기동향지수)

(Business Survey Index)

(증가 응답업체수 감소응답업체수)x100 

전체 응답업체수
+ 100

2. 사업체 유지전망(2023년)

◆			향후	1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14.4%

◆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폐업 의사가	59.1%로	가장	높음	

14%

86%
폐업고려 

폐업고려 

N: 358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79.1% 84.2% 87.2% 59.1% 97.8%

20.9%
15.8%

12.8%

40.9%
2.2%

◆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큼(74.9%)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자금지원”(44.9%)과		

“세제지원”(23.2%)이라고	응답

폐업 고려 이유

매출액 감소

임대료 부담

인건비 부담

대출상환 부담

원재료비 부담

개인 사정

기타

74.9%

7.8%

3.6%

5.3%

0.8%

5.9%

1.7%

매출액 감소

시급한 정책

자금지원

인력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정보화지원

재기지원

교육/컨설팅

기타

44.9%

8.7%

23.2%

3.5%

6.3%

3.9%

3.4%

5.1%

1.0%

자금 지원

N: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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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 

Q19.   소상공인은 서울시 지원사업(금융보증, 경영컨설팅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Q20.   금융보증,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의 차이는?

Ⅴ 서울에서 장사가 잘되는 지역은?

Q13.   서울의 어디에서 장사가 잘될까? 매출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차이는?

Q14.			서울에서 임차료가 비싼 지역은 어디일까? 월세와 보증금 현황은?

Q15.			서울의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내고 있을까?  

Ⅰ 잘되는 소상공인? 안되는 소상공인?

Q1.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Q2.	장사가 잘되면 가게의 크기(사업장 면적)도 클까? 임차료의 차이는? 

Q3.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을 경영지표로 비교해 보면? 

Ⅱ 시작이 반이다? (창업동기가 말해준다)

Q4. 소상공인은 어떤 동기와 계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을까? 

Q5.	창업동기에 따라 매출액이나 월수입 등에 차이가 있을까? 

Q6.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창업하느냐에 따라, 직업과 삶의만족도는 어떻게 다를까?

Ⅲ 장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까?

Q7.   소상공인은 주로 어떤 형태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을까?

Q8.			어떻게 시작(창업) 하느냐에 따라 점포 운영(경영실적)에 차이가 있을까?

Q9.			신규창업, 인수창업, 가업승계 등 창업 형태에 따라 삶의 질은 어떻게 다를까? 

Ⅵ 우리 가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까?

Q16.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장이나 플랫폼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Q17.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매출과 수익이 더 높을까? 

Q18.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면 장사가 잘될까?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Ⅳ 나의 이력과 가게 운영능력의 관계는?

Q10.   소상공인은 직장 경험이나 이력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시작을 하는가?  

Q11.			전 이력과 동일한 업종에서 일을 할 경우, 더 높은 매출이나 수익을 올리는가? 

Q12.			소상공인이 되기 전의 이력과 동일한 업종에서 일할 경우, 만족도는 높을까?

총 20개의 질문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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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잘되는 소상공인? 안되는 소상공인?

매출 상위 10% 업종분포

  교육 서비스업 1.7%

  도매 및 소매업 75.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

  음식점업 19.1%

도매 및 소매업

75.3%

매출액

상위 10%

음식점업

19.1%

Q1.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10%에	속하는	그룹은	75.3%가	‘도매	및	소매업’의	

종사자이고	음식점업이	19.1%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 vs 매출액 하위 10% : 업종별 비교

A.   매출 상위(10%) 소상공인은 

“도매 및 소매업”에 가장 많이 분포 

“40대”, “상시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의 매출이 높아 

매출액	하위	10%에	속하는	그룹은	‘도매	및	소매업’이	40.1%로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도	많지만,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의	

비중도	높아,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측면에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매출액	10%의	그룹에	속하는	비중이	28.1%이다.	

소상공인의	업종	내에서	매출액의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	서비스업’은	매출액	상위	그룹이	

2.7%이지만	매출액	하위	그룹은	20.3%이다.	

‘도매	및	소매업’은	매출	상위	그룹의	비중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	하위	그룹의	비중은	10.8%로	다른	업종

에	비해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적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매출	하위	그룹의	비중이	28.3%로	매출	상위	그룹이	2.4%인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	측면

에서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	상위	그룹의	비중

은	2.3%이지만,	매출	하위	그룹의	비중은	18.0%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은	매출	상위	그룹의	비중이	8.4%,	매출	하위	그룹의	비중이	2.7%로	다른	업종에	비해	양	극단에	분포

한	소상공인이	많지	않은	편으로,	평균	16,083만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는	보통의	소상공인	비중이	88.9%로	

가장	높다.

매출 하위 10% 업종분포

  교육 서비스업 12.7%

  도매 및 소매업 40.1%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0%

  음식점업 6.0%

도매 및 소매업

40.1%

매출액

하위 10%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1%

매출 상위 Group 

교육 서비스업 2.7% 77.0% 20.3%

매출 하위 Group 

도매 및 소매업 20.3% 68.8% 10.8%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2.4% 69.4% 28.3%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3% 79.7% 18.0%

음식점업 8.4% 88.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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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하위	10%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27.1%),	40대	(25.8%),	60대(20.1%)	순이다.	

매출 상위 10% 연령분포

1   50대 33.8%

2   40대 28.4%

3   30대 17.1%

4   60대 16.1%

5   20대 3.0%

6   70대 이상 1.7%

매출 하위 10% 연령분포

1   50대 27.1%

2   40대 25.8%

3   60대 20.1%

4   30대 17.4%

5   70대 이상 5.7%

6   20대 4.0%

50대

33.8%40대

28.4%

20대

17.1%

매출액

상위 10%

50대

27.1%
40대

25.8%

60대

20.1%

매출액

하위 10%

사업주의	연령으로	매출액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매출액	상위	10%

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33.8%),	40대(28.4%),	30대(17.1%)	순이다.	

매출액 상위 10% vs 매출액 하위 10% : 연령별 비교 연령	내에서	매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비중을	비교하면,	청년	창업자에	해당하는	20대는	매출	상위	그룹(10.1%)의	

비중이	높지	않다.	반면	매출	하위	그룹은	13.5%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이	많은	편이다.	

매출	상위	그룹의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40대	14.6%,	50대	13.8%,	30대	12.7%의	순이고,	70대는	매출	하위	그룹의		

비중이	17.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고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 상위 Group 

  20대 10.1% 76.4% 13.5%

매출 하위 Group 

  30대 12.7% 74.4% 12.9%

  40대 14.6% 72.2% 13.2%

  50대 13.8% 75.2% 11.1%

  60대 8.4% 81.2% 10.5%

  70대 이상 5.2% 77.3% 17.5%

매출 상위 10% 인력규모별 분포

1   상시근로자 고용 60.2%

2   1인 사업자 21.1%

3   임시·아르바이트 고용 17.4%

4   근로자 없음 1.3%

상시근로자 고용

60.2%

매출액

상위 10%

매출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다.	

반면에	매출이	낮은	하위	10%의	그룹에서는	1인	사업자의	비중이	80%에	육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 vs 매출액 하위 10% : 인력규모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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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하위 10% 인력규모별 분포

1   1인 사업자 79.6%

2   상시근로자 고용 15.4%

3   임시·아르바이트 고용 4.7%

4   근로자 없음 0.3%

1인 사업자

79.6%

매출액

하위 10%

인력규모에	따라	매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비중을	비교하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점포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다

(24.9%),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매출	상위	그룹의	비중이	18.9%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	상위	그룹의	비중이	4.3%로	가장	낮고,	매출	하위	그룹의	비중이	16.3%로	가장	높아	홀로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나	임시직·아르바이트	인력	등	사업체	유지를	위해	고용인력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 상위 Group 

1인 사업자 4.3 79.4% 16.3%

매출 하위 Group 

근로자 없음 16.7% 79.2% 4.2%

상시근로자 고용 24.9% 68.7% 6.4%

임시·아르바이트 고용 18.9% 76.0% 5.1%

매출액이	높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면적과	임차료를	살펴보니	평균적으로	42평(3.3㎡)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고,	

연	평균	2,083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월세는	평균	261만원으로,	매출액	상위	10%	그룹	내	소상공인	중	1,000만원	

이상의	월세를	지불하는	비중이	약	0.2%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면적은	약	52평(3.3㎡)으로,	1년	임차료는	2,133만원이다.	이는	매출액	하위	10%	그룹

에	주로	분포한	업종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장	면적이	평균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월세

는	평균	85만원으로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월세를	지불하

는	비중이	가장	높고,	10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출하는	영세사

업자도	12.1%	정도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 vs 매출액 하위 10% : 임차료·사업장 면적 비교

A.   매출이 높은 점포보다 매출이 낮은 점포가 

사업장 면적이 더 크고, 임차료도 더 많이 내  

Q2.			장사가 잘되면 가게의 

크기(사업장 면적)도 클까? 

임차료의 차이는? 

1년 임차료 사업장 면적 평(3.3㎡)당 임차료 월세

매출 상위 10% 2,083만원 42평(3.3㎡) 65만원 261만원 

매출 하위 10% 2,133만원 52평(3.3㎡) 145만원 85만원 

전체 평균 1,778만원 38평(3.3㎡) 128만원 1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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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매출액	하위	10%)의	사업체	분포는	중랑구(7.0%),	동작구(6.7%),	성북구(5.3%)의	순으로	나타

났고,	이	역시	차이가	크지는	않다.

매출 상위10% 지역분포

1   중구 7.3%

2   영등포구 5.7%

3   마포구 5.7%

4   송파구 5.3%

5   강남구 5.3%

매출 하위10% 지역분포

1   중랑구 7.0%

2   동작구 6.7%

3   성북구 5.3%

4   노원구 5.3%

5   광진구 5.0%

중구

7.3%

강남구

5.3%

송파구

5.3%

영등포구

5.7%

마포구

5.7%

노원구

5.0%

성북구

5.3%

동작구

6.7%

중랑구

7.0%

광진구

5.0%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매출액	상위	10%)의	사업체	주소지를	분석해보니,	중구(7.3%),	

영등포구(5.7%),	마포구(5.7%)	순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매출액 상위 10% vs 매출액 하위 10% : 자치구별 분포

A.   매출 상위(10%) 소상공인, 

매출 하위(10%) 소상공인의 50배 매출

매출 하위(10%) 소상공인은 영업이익 적자 기록

Q3.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을 경영지표로 비교해 보면?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에	비해	약	50배	정도	더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53,948만원).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순영업이익은	매출액	상위	10%의	경우,	연평균	7,228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월	소득은	평균	446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은	연평균	매출액이	1,000만원을	약간	넘는	것으로(평균	1,085만원)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평균	–96만원).	월	소득	또한	97만원으로	최저생계비2)	(1인	가구	기준	12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을	꾸려감에	있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연 매출액 영업이익 월수입

상위 10% 53,948만원 7,228만원 446만원 

하위 10% 1,085만원 -96만원 97만원 

전체 평균 14,816만원 2,901만원 263만원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연 매출액

약

50배

상위 10%
53,948만원

하위 10%
1,085만원

매출액 상위 10% vs 매출액 하위 10% : 수익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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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높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비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영업비용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매출액	상위	10%의	경우,	총	영업비용이	46,720만원으로	매출액	하위	10%의	총	영업비용인	1,181만원의	약	4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현재의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부채금액(평균	9,230만원)과	월	인건비(평균	181만원)	모두	매출액		

하위	10%의	소상공인과	비교	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 상위 10% vs 매출액 하위 10% : 비용 지표

0 10,000 20,000 30,000 40,000

상위 10%
46,720만원

하위 10%
1,181만원

총 영업비용

0 2,000 4,000 6,000 8,000 10,000

상위 10%
9,230만원

하위 10%
3,340만원

부채금액

0 50 100 150 200

상위 10%
181만원

하위 10%
24만원

월 인건비

영업이익

6,900

5,900

4,900

3,900

2,900

1,900

900

-100

약

75배

상위 10%
7,228만원

하위 10%
-96만원

월수입

400

300

200

100

0

약

4.6배

상위 10%
446만원

하위 10%
97만원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나	임시직·아르바이트	인력을	필요로	한다.	

매출액	상위	10%의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를	평균	1.3명	고용하고	있고,	임시·아르바이트는	평균	1.0명	정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	하위	10%의	경우는	고용	인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은	수익과	비용	인력규모	측면에서	모두	규모가	크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자리	창출이

나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바	역시	크다.	

상시 근로자 고용(평균) 임시·아르바이트 고용(평균)

상위 10% 1.3명 1.0명

하위 10% 0.3명 0.1명

전체 평균 0.5명 0.4명

매출액 상위 10% vs 매출액 하위 10% : 고용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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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작이 반이다? (창업동기가 말해준다)

다수의	소상공인은	“더	큰	경제적	수입을	꿈꾸며”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45.9%).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이거나(17.1%),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를	희망하며”(9.9%)	창업의	길에	뛰어든다.	

“취업난	혹은	직장	전망이	불투명해서”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된	경우(8.6%)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7.1%)	소상공인

의	길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동기 : 순위 비교 

더 큰 경제적 수입

적성에 맞는 일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 원함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주변	지인의	창업성공	사례	참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창업에	유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가업을	물려받음

가족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기타

45.9%

17.1%

9.9%

8.6%

7.1%

3.1%

1.9%

1.3%

1.2%

1.2%

1.1%

1.5%

N=2,498창업동기

Q4.   소상공인은 어떤 동기와 계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을까? 

A.   “더 큰 경제적 수입”을 기대하고 

소상공인의 길로 들어서, 청년(20대) 창업자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 창업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해”	창업한	동기가	가장	높지만,	업종에	따라	창업동기의	우선

순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학원	등이	속해있는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	창업한	동기가	32.4%로	타	업종보다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다른	업종과	달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례(1.6%)도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은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해”	창업을	한	경우가	52.6%이고,	“가업을	물려받음”을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2.1%)도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동기 : 업종별 비교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역시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해”	창업한	사례가	과반수	이상(53.4%)을	차지한다.	또한	“자유

롭게	일할	수	있어서”	창업하게	된	경우(7.8%)가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취업난	및	직장전망이	불투명해서”	창업에	뛰어든	경우가	높게(12.6%)	나타났다.	

Top 3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

12.6%

Top 1
더 큰 경제적 수입

4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Top 4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7.8%

Top 1
더 큰 경제적 수입

53.4%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op 6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1.6%

Top 2
적성에 맞는 일

32.4%

교육 서비스업

Top 7
가업을 물려받음

2.1%

Top 1
더 큰 경제적 수입

52.6%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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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한”	이유로	창업을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	창업동기에	차이가	있다.	20대는	“적성

에	맞는	일”과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으로	인해	창업하게	된	이유가	높다.	3~40대는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서,	60대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다.	또한	30대,	40대,	50대는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창업동기의	특성이	다른	만큼,	창업	시	동기에	따른	경영	전략이나	

사업체	운영	방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소상공인의 창업동기 : 연령별 비교

음식점업은	더	경제적	수입을	위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적은	편(36.3%)이고,	“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11.0%)나	“주변	

지인의	창업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시작하게	된	경우

(5.9%)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창업동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총합계

1 더 큰 경제적 수입 43.3% 47.8% 45.7% 46.9% 46.6% 49.0% 46.6%

2 적성에 맞는 일 25.6% 16.9% 18.5% 17.5% 14.9% 16.7% 17.3%

3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1.1% 0.2% 1.4% 1.5% 1.6% 2.9% 1.3%

4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0.% 1.5% 1.7% 1.2% 0.5% 0.0% 1.1%

5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 10.% 7.7% 8.3% 9.5% 8.9% 7.8% 8.7%

6 주변 지인의 창업성공 사례 참고 2.2% 2.% 2.6% 3.6% 3.9% 3.9% 3.1%

7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창업에 유리 3.3% 1.2% 0.7% 2.1% 2.7% 4.9% 1.9%

8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4.4% 9.% 6.9% 5.4% 9.1% 6.9% 7.2%

9 가업을 물려받음 2.2% 1.% 1.7% 1.5% 0.4% 2.0% 1.3%

10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 원함 7.8% 11.9% 11.4% 9.1% 9.8% 5.9% 10.1%

11 가족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0.% 0.7% 1.0% 1.7% 1.6% 0.0% 1.2%

총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op 6
주변 지인의 

창업 성공 사례 참고
5.9%

Top 3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11.0%

음식점업

소상공인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창업동기에	따라	소상공인의	수익지표(매출액,	영업

이익,	월수입)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족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평균	21,252만원).	“기발

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창업한	경우,	영업이익이	가장	높고(평균	3,790만원),	평균	월수입	또한	가장	높다(평균	

400만원).	

반면	소상공인의	다수(45.9%)가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올리기	위해”	창업을	하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창업한	경우에	비해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평균	16,285만원).	하지만	영업이익(평균	2,852만원)과	월수입(263만원)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기	위한	동기나,	“가족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창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시작한	소상공인

에	비해	낮게	나타나,	충분한	경제적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동기에 따른 차이 : 수익 지표

더	큰	경제적	수입

적성에	맞는	일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	원함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주변	지인의	창업성공	사례	참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창업에	유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가업을	물려받음

가족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매출액 영업이익 월수입창업동기

16,285

12,299

13,813

14,122

12,722

15,893

15,032

10,235

14,131

21,252

15,920

Top 2

Top 4

Top 5

Top 1

Top 3

Top 5

Top 4

Top 3

Top 2

Top 1

Top 4

Top 5

Top 2

Top 3

Top 1

2,852

3,075

2,653

2,601

3,284

3,011

3,587

2,694

2,251

3,563

3,790

263

261

276

247

251

264

304

254

225

277

400

(단위	:	만원)

A.   “더 큰 경제적 수입”을 기대하고 창업했지만, 

영업이익은 낮아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경우, 

영업이익 가장 높아

Q5.			창업동기에 따라 매출액이나 

월수입 등에 차이가 있을까? 

※	2022년	기준,	점포당	평균값

슬기로운 소상공인 생활 (Q&A)PART 02

소상공인

Ⅰ

지원정책

Ⅶ

장사지역

Ⅴ

운영능력

Ⅳ

장사시작

Ⅲ

창업동기

Ⅱ

가게운영

Ⅵ



영업이익과	월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창업동기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위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자금

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12,989만원).	또한	현	사업체의	유지를	위해	소요된	부채금액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8,369만원),	자의적이고	적극적인	창업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투자나	경영활동을	보다	

공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	역시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	높다.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창업한	소상공인(평균	창업자금	10,508만원)	“취업난	혹은	직장	전망이	불투명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평균	창업자금	10,281만원),	창업자금을	많이	투자하지만,	주도적인	창업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소상공인(기발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족과	함께	일하기	위함	등)에	비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높지	않다.	

소상공인의 창업동기에 따른 차이 :비용 지표

더	큰	경제적	수입

적성에	맞는	일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	원함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주변	지인의	창업성공	사례	참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창업에	유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가업을	물려받음

가족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창업자금 부채금액창업동기

10,508

9.722

10,036

10,281

8,343

11,192

9,375

8,252

5,216

9,879

12,989

Top 3

Top 4

Top 5

Top 2

Top 1

Top 5

Top 4

Top 3

Top 2

Top 1

7,528

7,043

7,749

8,272

5,321

5,499

6,275

6,103

7,882

8,026

8,369

1)	창업자금	:	창업	당시	소요비용(점포당	평균값)	

2)	부채금액	:	2022년	기준,	점포당	평균값

(단위	:	만원)

더	큰	

경제적	

수입

적성에	

맞는	일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	원함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주변	지인의	

창업성공	

사례	참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창업에	유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가업을	

물려받음

가족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2.0

3.0

3.3 3.3

2.8

3.2
3.1 3.1

3.0
3.1 3.1

3.3

직업만족도 3.1(평균) (단위	:	점)

A.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직업과 삶의만족도 가장 높아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의 업무피로도는 높은 편

Q6.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창업하느냐에 따라, 직업과 

삶의만족도는 어떻게 다를까?

소상공인의 창업동기에 따른 차이 : 직업만족도·삶의만족도·업무피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적성에	맞는	일”,	“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원해서”	창업을	한	경우처럼,	자의적

이고	적극적인	동기로	창업을	한	소상공인의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반면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과	같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소상공인이	된	경우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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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경제적	

수입

적성에	

맞는	일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	원함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주변	지인의	

창업성공	

사례	참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창업에	유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가업을	

물려받음

가족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2.0

3.5 3.5 3.5 3.5 3.5
3.4 3.4

3.5

3.8
3.7

3.1

업무피로도 3.5(평균) (단위	:	점)

더	큰	

경제적	

수입

적성에	

맞는	일

나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	원함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주변	지인의	

창업성공	

사례	참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창업에	유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가업을	

물려받음

가족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2.0

삶의만족도 3.0(평균)

3.0

3.1 3.1

2.7

3.1 3.1

3.0
2.9

2.8

3.1

3.5

(단위	:	점)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소상공인은	삶의만족도	또한	가장	높다.	“취업난	및	직장전망	불투명”,	“가업을	물려받음”	

소상공인은	삶의만족도가	낮다.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의	업무피로도는	높다(평균	3.5점).	소상공인은	1인	사업자가	많고,	근로시간은	길고	휴무일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업무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에서도	“가업을	물려받음”,	“가족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창업한	

소상공인의	업무피로도가	더	높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피로도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주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창업을	한	경우	소상공인	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장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까?

소상공인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창업을	하게	된다.	처음	소상공인의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창업”과,	창업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의	재창업”과	“다른	업종으로의	재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가업을	이어받은	“가업승계”와	다른	소상공인의	가게를	이어받아	시작하게	되는	“인수창업”이	있다.	

서울의	소상공인은	63.5%가	“신규창업”으로	시작한다.	창업한	경험이	있었던	소상공인의	비중은	16.2%인데	동일한	업종

으로	재창업한	경우는	10.2%,	다른	업종으로	다시	창업한	경우는	6.0%이다.	그	외	다른	가게를	인수하여	시작한	인수창업

은	18.7%이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창업형태 : 순위 비교

가업승계

1.6%

인수창업

18.7%

재창업(다른업종)

6.0%

재창업(동일업종)

10.2%

신규창업

63.5%
N: 2,498

A.   소상공인의 63.5%는 “신규창업”, 

“재창업”은 1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수창업” 비율 높아 

Q7.   소상공인은 주로 어떤 형태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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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업종에	따라	창업하는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창업형태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인수창업”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난다(43.4%).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골프연습장,	당구장,	PC방,	노래방	등	사업장	면적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고	시설비	등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점포를	인수하여	창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재창업	비율(동일업종	재창업	12.6%,	다른업종	재창업	6.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은	신규창업의	비율이	높고(68.7%),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는	다른	업종에	비해	가업을	승계하는	비율(2.4%)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형태 : 업종별 비교 

■ 신규창업     ■ 재창업(동일업종)     ■ 재창업(다른업종)     ■ 인수창업					■ 가업승계

도소매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64.5%
68.7% 67.9%

40.7%

62.3%

10.0%

11.0% 12.3%

3.6%

12.6%

7.3%
3.1% 1.6%

11.8%

6.0%

15.8% 16.0% 17.6%

43.4%

18.2%

2.4% 1.2% 0.5% 0.5% 1.0%
100%

90%

80%

70%

60%

50%

40%

30%

매출액 (단위	:	만원)

16,000

15,000

14,000

13,000

12,000

14,730 14,781

15,891

13,771 13,832

신규창업 재창업(동일업종) 재창업(다른업종) 인수창업 가업승계

A.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매출액 가장 높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시, 

창업자금도 가장 많이 투자해 

Q8.			어떻게 시작(창업) 하느냐에 따라 

점포 운영(경영실적)에 차이가 있을까?

소상공인의 창업형태에 따른 차이 : 수익 지표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창업유형은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로	다른	창업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평균	

15,891만원).	과거	창업을	하여	사업체를	운영했었던	경험이	현재	사업체의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으로	인수창업(평균	14,781만원)과	신규창업(평균	14,7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2022년	평균	매출액(점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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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은	가업승계를	한	경우가	가장	높고(평균	3,104만원),	월수입	또한	가업승계를	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평균	

278만원).	가업승계의	경우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	영업이익	

및	월	소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3,500

3,000

2,500

2,000

3,054

2,567

2,902

2,156

3,104

신규창업 재창업
(동일업종)

재창업
(다른업종)

인수창업 가업승계

※	2022년	평균	영업이익(점포당)

영업이익 (단위	:	만원)

12,000

10,500

9,000

7,500

6,000

4,500

9,806
10,687

11,027

9,779

5,138

신규창업 재창업
(동일업종)

재창업
(다른업종)

인수창업 가업승계

※	창업자금:	창업	당시	소요비용(평균)

창업자금 (단위	:	만원)

300

280

260

240

220

200

275

233

265

214

278

신규창업 재창업
(동일업종)

재창업
(다른업종)

인수창업 가업승계

※	2022년	평균	월수입(점포당)

월수입 (단위	:	만원)

7,700

7,200

6,700

6,200

5,700

7,451

6,9927,114
6,942

6,071

신규창업 재창업
(동일업종)

재창업
(다른업종)

인수창업 가업승계

※	2022년	평균	부채수준(점포당)

부채 금액 (단위	:	만원)

창업유형별로	창업자금을	얼마나	소요하는지	살펴보면,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11,027만원으로	가장	높은	창업비용

을	투자하고	있다.	인수창업의	경우도	약	일억원	이상의	창업자금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10,687만원).	

인수창업은	여가	및	스포츠서비스	업종에서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시설비,	권리금	등이	포함되어	창업비용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창업형태에 따른 차이 : 비용 지표

현재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부채금액은	신규창업이	7,451만원으로	가장	높다.	가업승계를	창업한	경우	창업자금(평균	

5,138만원)과	현	사업체	운영에	따른	부채금액(평균	6,071만원)	모두	낮다.	가업승계는	기존	점포를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

로	창업을	할	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직업만족도와 삶의만족도 낮아 “가업승계”한 

소상공인은 삶의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아

Q9.			신규창업, 인수창업, 가업승계 등 창업 

형태에 따라 삶의 질은 어떻게 다를까?

소상공인의 창업형태에 따른 차이 : 직업만족도·삶의만족도·업무피로도

신규창업을	한	소상공인은	재창업이나	인수창업	한	소상공인에	비해	직업만족도가	높고(3.2점),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을	

한	경우	직업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2.9점).	삶의만족도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사례가	많은	가업승계가	재창업이

나	신규창업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3.1점).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는	직업만족도와	삶의만족도	모두	낮다.

재창업
(동일업종)

재창업
(다른업종)

인수창업

기업승계

신규창업

5.00

4.00

3.00

2.00

1.00
3.03.1

2.82.9

3.2

직업만족도

3,1 (보통)

1 2 3 4 5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3,0 (보통)

1 2 3 4 5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재창업
(동일업종)

재창업
(다른업종)

인수창업

기업승계

신규창업

5.00

4.00

3.00

2.00

1.00
3.03.1

2.72.8

3.0

삶의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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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피로도는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업승계(3.6점)와	다른	업종으로의	재창업의	경우(3.6점)	

평균적으로	업무피로도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5 (높음)

1 2 3 4 5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재창업
(동일업종)

재창업
(다른업종)

인수창업

기업승계

신규창업

5.00

4.00

3.00

2.00

1.00
3.53.6

3.63.5

3.4

업무피로도

Ⅳ 나의 이력과 가게 운영능력의 관계는?

소상공인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창업	전),	직장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78.0%	정도이다.	직장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중,	

전	직장	이력과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창업한	비중이	42.2%이다.	보통의	소상공인들은	전	직장경험이나	

이력과는	무관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57.8%)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전 직장경험(이력) : 업종별 비교 

A.   창업하기 전, 직장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78.0%

직장경험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소상공인 42.2%

Q10.   소상공인은 직장 경험이나 이력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시작을 하는가?  

직장경험이 없음 
22.0%

직장경험이 있음 

78.0%

이력과 동일함 

42.2% 이력과 
동일하지 않음

57.8%

N: 2,498 N: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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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	직장경험과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많이	한	경우는	교육	서비스업(66.5%)

이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이력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57.6%).	반면

에	전	직장경험과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창업한	사례가	많은	업종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88.2%가	

현	사업체와	이력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도	전	직장	경험과	상관없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비중이	

높다(68.6%).

■ 이력과	동일함     ■ 이력과	동일하지	않음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33.5%

66.5%

44.5%

57.6%

11.8%

31.4%

55.5% 42.4% 88.2% 68.6%

A.   직장경험과 “동일한 업종” 창업한 경우, 영업이익과 

월수입 높아 “동일하지 않은 업종”으로 창업 시, 

더 많은 창업자금 소요

Q11.			전 이력과 동일한 업종에서 

일을 할 경우, 더 높은 매출이나 

수익을 올리는가? 

소상공인 전 직장경험(이력) 따른 차이 : 수익 지표 

창업	전	직장경험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의	매출(14,734만원)은,	이력과	동일하지	않은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15,301만원)	보다	크지	않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이력과	동일한	업종에서	시작한	소상공인(2,996만원)이,	

동일하지	않은	업종으로	창업한	소상공인(2,687만원)	보다	더	높은	순이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경험	및	이력

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업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영업이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함 동일하지 않음

15,400

15,200

15,000

14,800

14,600

14,400

14,200

14,000

14,734

15,301

※	2022년	평균	매출액(점포당)

매출액 (단위	:	만원)

동일함 동일하지 않음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2,996

2,687

※	2022년	평균	영업이익(점포당)

영업이익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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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및	이력과	동일한	업종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월수입	또한	높다.	

전	이력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소상공인(9,861만원)과	동일하지	않은	업종으로	창업한	소상공인(10,642만원)의	

창업자금은	큰	차이는	없지만,	전직과	관련	있는	업종에서	시작하는	경우	창업	소요	비용을	비교적	절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체	운영을	위해	소요된	부채는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금액(7,675만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 직장경험(이력) 따른 차이 : 비용 지표 

동일함 동일하지 않음

4,00

350

300

250

200

150

272
254

※	2022년	평균	월수입(점포당)

월수입 (단위	:	만원)

동일함 동일하지 않음

11,150

10,500

9,500

8,500

7,500

9,861

10,642

※	2022년	평균	소요비용(평균)

창업자금 (단위	:	만원)

동일함 동일하지 않음

8,500

8,000

7,500

7,000

6,500

6,000

7,675
7,455

※	2022년	평균	부채수준(점포당)

부채수준 (단위	:	만원)

A.   전 직장경험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이 

직업만족도와 삶의만족도 모두 높아

Q12.			소상공인이 되기 전의 이력과 

동일한 업종에서 일할 경우, 

만족도는 높을까?

소상공인 전 직장경험(이력) 따른 차이 : 직업만족도·삶의만족도·업무피로도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하기	전의	직장경험과	이력은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이익과	월수입은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더	높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익이	보다	높고	경험

을	바탕으로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직업과	삶에	대한	만족도	모두	동일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

업무피로도는	모든	소상공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직업과	삶의만족도가	높은	동일	업종에	창업한	소상공인이	상대적

으로	업무피로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만족도 삶의만족도 업무피로도

4.00

3.50

3.00

2.50

2.00

1.50

1.00

3.3점

3.0점
3.1점

2.9점

3.4점 3.5점

■ 동일함     ■ 동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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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울에서 장사가 잘되는 지역은?

Q13.   서울의 어디에서 장사가 잘될까? 

매출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차이는?

소상공인과	상권의	분포가	높은	서울시	권역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으로	음식점업의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도심권의	매출액은	16,756만원으로	가장	높고,	영업이익도	3,00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매출액을	비교하면	도심권(16,756만원)	다음으로	강서권(15,160만원),	강남권(14,722만원),	강북권(16,200만원)

의	순이다.	영업이익은	도심권(3,006만원)이	가장	높고	강남권(2,947만원),	강서권(2,882만원),	강북권(2,46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영업이익·월수입	:	2022년	기준,	점포당	평균값

서울시 권역별 매출액·영업이익·월수입※ 비교 

A.   도심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높고, 

강북권이 가장 낮아 

강남권은 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지역으로 나타나

평균	월수입은	도심권(285만원)과	강남권(283만원)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강서권	269만원,	강북권이	224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강북권

도심권

강남권

강서권

매출액(년) 영업이익

17,500

14,000

10,500

7,000

3,500

-

16,756만원

3,006만원

도심권

매출액(년) 영업이익

17,500

14,000

10,500

7,000

3,500

-

15,160만원

2,882만원

강서권

매출액(년) 영업이익

17,500

14,000

10,500

7,000

3,500

-

13,200만원

2,468만원

강북권

매출액(년) 영업이익

17,500

14,000

10,500

7,000

3,500

-

14,722만원

2,947만원

강남권

매출액·영업이익

월수입

350

300

250

200

150

100

50

-

283만원

224만원

269만원
285만원

263만원

강남권 강북권 강서권 도심권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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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도심권으로	매출이	높은	만큼	영업비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용은	강북권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규모는	강남권의	소상공인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월	인건비가	가

장	높은	지역은	강남권으로	평균	103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서울시 권역별 영업비용·부채금액·월 인건비 비교

총 영업비용 부채금액 월 인건비

강남권 11,775만원 5,700만원 103만원 

강북권 10,732만원 4,227만원 63만원 

강서권 12,278만원 5,186만원 73만원 

도심권 13,750만원 4,393만원 74만원 

그 외 지역 11,746만원 4,230만원 101만원 

전체 평균 11,915만원 4,561만원 89만원 

※	영업비용·부채금액·월	인건비	:	2022년	기준,	점포당	평균값

영업비용

15,000

12,000

90,000

60,000

30,000

0

11,775만원
10,732만원

12,278만원
13,750만원

11,746만원

강남권 강북권 강서권 도심권 그 외 지역

월 인건비

100

80

60

40

20

0

103만원

63만원
73만원 74만원

101만원

강남권 강북권 강서권 도심권 그 외 지역

부채금액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5,700만원

4,227만원

5,186만원

4,393만원 4,230만원

강남권 강북권 강서권 도심권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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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3.3㎡)당 임차료, 월세, 보증금 모두 

강남권이 타 권역보다 비싸

평(3.3㎡)당 임차료 가장 저렴한 강서권은 

사업장 면적 가장 넓어

Q14.			서울에서 임차료가 비싼 지역은 

어디일까? 월세와 보증금 현황은?

서울시 권역별 임차료·사업장 면적 비교

평균	1년	임차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강북권이다(1,863만원).	하지만	사업장	면적을	고려하여	평(3.3㎡)당	임차료를	산출

했을	때,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권으로	평(3.3㎡)당	142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강남권	외	다른	지역의	평(3.3㎡)

당	임차료는	강북권	140만원,	도심권	130만원,	강서권	112만원	순이다.	

월세	또한	강남권이	197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강서권은	141만원으로	타	권역에	비해	저렴하다.	보증금	역시	강남권은	

3,000만원에	육박하고,	강서권은	2,31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강북권

도심권

강남권
강서권

강남권

1년 임차료 1,747만원 

사업장 면적 52평(3.3㎡) 

평(3.3㎡)당 임차료 142만원 

월세 197만원 

보증금 2,988만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강북권

도심권

강남권
강서권

강북권

1년 임차료 1,863만원 

사업장 면적 46평(3.3㎡)

평(3.3㎡)당 임차료 140만원 

월세 153만원 

보증금 2,362만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강북권

도심권

강남권
강서권

강서권

1년 임차료 1,809만원 

사업장 면적 56평(3.3㎡) 

평(3.3㎡)당 임차료 112만원 

월세 141만원 

보증금 2,313만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강북권

도심권

강남권
강서권

도심권

1년 임차료 1,851만원 

사업장 면적 24평(3.3㎡) 

평(3.3㎡)당 임차료 130만원 

월세 169만원 

보증금 2,741만원 

사업장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강서권	56평(3.3㎡)인데,	이는	평(3.3㎡)당	임차료나	월세가	타	권역에	비해	저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면적(평균)은	강남권	52평(3.3㎡),	강북권	46평(3.3㎡),	도심권	24평(3.3㎡)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사업장	임대와	관련된	비용	사항을	분석한	결과,	소위	말해	“강남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임차료,	월세,	보증금	

등	모든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월	인건비	또한	타	권역에	비해	높아,	점포를	운영하는데	

영업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에	비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높지	않아,	수익을	창출하고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적합한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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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리금을 낸 비율은 50.6%, 평균 3,984만원 권리금 지출

권리금을 많이 낸 경우, 매출액이 높지만 부채금액도 높아 

Q15.			서울의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내고 있을까?  

권리금 유무와 권리금 분포

서울의	소상공인	중	사업을	시작할	때	권리금2)을	낸	비율은	50.6%이고,	권리금을	냈을	경우	약	4,000만원	가량을	지급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평균	3,984만원).	권리금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24.9%),	대체적

으로	3,0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권리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권리금	: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9.4%
권리금 없음

50.6%
권리금 있음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상

24.9%

21.0%

17.0%

7.0%

9.6%

3.2% 3.4%
2.4%

0.8%

4.8%
3.5%

2.1%

0.2%

N: 1.265

평균 3,984만원

업종별 권리금 유무 및 평균 권리금 

업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은	권리금을	내는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65.2%가	권리금을	

지급했고	평균	6,875만	원을	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음식점업의	경우도	64.0%가	권리금(평균	3,845만원)을	내고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학원	등이	해당하는	교육	서비스업은	32.1%가	권리금을	

내고	있고,	금액	역시	2,248만원으로	가장	낮다.

권리금에 따른 평균 매출액·부채금액·임차료 현황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에게	새로	영업을	시작한	임차인이	기존	점포와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

이	잘	되고	있는	점포의	경우	기존의	고객과	이윤을	승계하는	의미해서	높은	권리금을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권리금

을	많이	낸	경우,	장사가	잘	되는	것일까?	

1억원	정도의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매출액이	가장	높고	1억~1억	5천만원의	권리금을	낸	소상공인	또한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	권리금을	많이	낸	소상공인이	매출액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권리금을	많이	낸	경우	부채	금액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32.1%
45.0% 42.4%

65.2% 64.0%

100%

80%

60%

40%

20%

0%

67.9%
55.0% 57.6%

34.8% 36.0%

•교육 서비스업 (2,248만원)

•도매	및	소매업	(3,806만원)

•개인	서비스업	(2,713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 (6,875만원)

•음식점업	(3,845만원)

■ 권리금	유     ■ 권리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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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3억원	이하

1억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9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권리금	없음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 부채					■ 매출액

부채 TOP 1

부채 TOP 2

부채 TOP 3

매출 TOP 2

매출 TOP 3

매출 TOP 1

많은	권리금을	낸	경우	임차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의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평균적으로	임차료가	3천만원	

이상이고,	권리금을	3억	이상	지급한	경우	평균	임차료가	7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없음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상

1,582

1,106

1,655
1,912 1,813

2,380 2,291
2,559

2,864

2,138

3,653 3,489

5,097

7,200

서울시 권역별 권리금 비교

서울시	권역별로	나누어	비교한	권리금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매출액이	크고	임차료가	높았던	강남권과	도심권의	

경우	권리금이	1억원	이상을	내고	있고,	강북권과	강서권은	평균	3천~4천만원	정도의	권리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권

강북권

도심권

49.5%
권리금 없음

50.5%
권리금 있음

4,520만원

54.2%
권리금 없음

45.8%
권리금 있음

3,480만원

53.4%
권리금 없음

46.6%
권리금 있음

11,092만원

52.4%
권리금 없음

47.6%
권리금 있음

13,750만원

강남권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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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 가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까?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음식점업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의	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배달앱이	주	활용	플랫폼이고,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등과	같이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활용률 : 업종별 비교 

Q16.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장이나 

플랫폼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A.   온라인플랫폼 활용률 15.8%, 

음식점업이 35.6%로 가장 높아 

연령대가 높을수록 온라인플랫폼 활용률은 낮아져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스마트폰의	활용과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소비	트렌드는	비대면	소비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존	대안으로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이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시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활용률은	얼마나	될까?

•교육	서비스업	(0.0%)

•도매 및 소매업 (13.2%)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여가관련	서비스업	(0.0%)

•음식점업 (35.6%)

0%	 20%	 40%	 60%	 80%	 100%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음식점업

활용함
13.2%

86.8%

98.0%

64.4%

활용함
2.0%

활용함
35.6%

온라인 활용률: 15.8%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주	연령대는	청·장년층(2~30대)으로	20대	28.9%,	30대	21.2%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40대의	경우	17.0%가	활용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플랫폼	활용률은	떨어진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활용률은	미미하다.	

전체적으로	평균	15.8%	정도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통한	매출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활용률 : 연령별 비교 

30.0%

25.0%

20.0%

15.0%

10.0%

5.0%

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온라인 활용률: 15.8%

28.9%

21.2%

17.0%

15.5%

10.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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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활용에 따른 차이 : 수익 지표

Q17.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매출과 수익이 더 높을까? 

A.   온라인플랫폼 활용할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월수입 모두 높아

온라인플랫폼 활용에 따른 배달수수료는 월 평균 88만원 

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한	것도	있지만,	매출을	높이기	위해	시작

하는	이유가	크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소득이	더	높은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액(20,830만원)은	활용하지	않는	업체보다	매출액(13,585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월수입

온라인플랫폼 활용 20,830만원 4,443만원 357만원 

온라인플랫폼 비활용 13,585만원 2,584만원 245만원 

전체 평균 14,816만원 2,901만원 263만원 

20,000

16,000

12,000

8,000

4,000

-

매출액

평균 14,816만원

활용함
20,830만원

활용하지	않음
13,585만원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4,443만원)은	활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2,584만원)	보다	약	2천만원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월수입	또한	높다.	이처럼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이	활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요되는	

영업비용	역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가장,	부담되는	비용으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를	들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	활용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배달	수수료의	경우	월평균	88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고,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월	2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따라서	순영업이익이	2~300만원	가량인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	원에	이르는	온라인플랫폼	활용	수수료

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해	보인다.	

온라인플랫폼 활용에 따른 차이 : 비용 지표

16,000

12,000

8,000

4,000

-

영업비용

평균 11,915만원

활용함
16,387만원

활용하지	않음
11,002만원

4,000

3,000

2,000

1,000

-

영업이익

평균 2,901만원

활용함
4,443만원

활용하지	않음
2,584만원

350

280

210

140

70

0

월수입

평균 263만원

활용함
357만원

활용하지	않음
2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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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활용 업종의 수수료 비교

배달수수료(월 평균)

140

120

100

80

60

40

20

0

15만원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음식점업

36만원

132만원

88만원

배달수수료
(평균)

플랫폼수수료(월 평균)

45

36

27

18

9

0

20만원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음식점업

13만원

23만원

22만원

플랫폼 이용
수수료(평균)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종사자	수는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적으로	2.0명	정도의	근로자(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포함)를	고용하고,	음식점업은	2.7명		

정도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 활용에 따른 차이 : 종사자 수 비교 

4.0

3.2

2.4

1.6

0.8

0.0

평균 종사자 수
2.0명

평균 종사자 수
1.5명

평균 종사자 수
2.5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음식점업

활용함
2.8명

활용함
1.6명

활용함
2.7명

활용하지	
않음
1.9명

활용하지	
않음

1.5명

활용하지	
않음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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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면 장사가 잘될

까?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A.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비율은 23.3%, 음식점업이 39.1%

프랜차이즈는 수익이 높지만 임차료, 월세 등 

더 많은 비용 지출

소상공인이	창업을	할	때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를	활용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소상공인이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체	운영현황은	어떻게	될까?	

프랜차이즈를	통해	점포를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점업으로	39.1%가	프랜차이즈이다.	다른	업종은	프랜

차이즈를	활용하는	비율이	20%	이하로	크지	않다.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운영현황 : 업종별 비교 

76.7%
비프랜차이즈

23.3%
프랜차이즈

N: 576

100%

80%

60%

40%

20%

0%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15.7% 19.2%
13.1% 15.2%

39.1%

84.3% 80.8%
86.9% 84.8%

60.9%

프랜차이즈를	통해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일반적인	소상공인에	비해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2배	정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월수입	또한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

프랜차이즈 운영에 따른 차이 : 수익 지표 

연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월수입

프랜차이즈 24,669만원 4,257만원 341만원 

비프랜차이즈 11,827만원 2,490만원 239만원 

전체 평균 14,816만원 2,901만원 263만원 

월수입

영업이익

5,000

4,000

3,000

2,000

1,000

-

평균 2,901만원

비프랜차이즈
2,490만원

프랜차이즈
4,257만원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매출액

평균 2,901만원

비프랜차이즈
11,827만원

프랜차이즈
24,669만원

400

320

240

160

80

-

평균 263만원

비프랜차이즈
239만원

프랜차이즈
341만원

■ 비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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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운영에 따른 차이 : 비용 지표

총 영업비용 (평균) 부채금액 (평균) 월 인건비(평균)

프랜차이즈 20,412만원 5,168만원 143만원 

비프랜차이즈 9,338만원 4,377만원 73만원 

전체 평균 11,915만원 4,561만원 89만원 

프랜차이즈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영업이익,	월수입	모두	높았지만,	영업비용과	부채금액	그리고		

월	인건비	역시	일반	사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0

16,000

12,000

8,000

4,000

-

영업비용

평균 11,915만원

비프랜차이즈
9,338만원

프랜차이즈
20,412만원

150

120

90

60

30

-

월 인건비

평균 89만원

비프랜차이즈
73만원

프랜차이즈
143만원

5,000

4,000

3,000

2,000

1,000

-

부채금액

평균 4,561만원

비프랜차이즈
4,377만원

프랜차이즈
5,168만원

프랜차이즈 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권리금 비교

1년 임차료 사업장 면적 평(3.3㎡)당 임차료 월세 보증금 

프랜차이즈 1,928만원 26평(3.3㎡) 115만원 205만원 3,605만원 

비프랜차이즈 1,731만원 41평(3.3㎡) 132만원 143만원 2,278만원 

전체 평균 1,777만원 38평(3.3㎡) 128만원 157만원 2,587만원 

프랜차이즈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임차료와	월세,	보증금	등	점포	임대와	관련된	비용에	있어	일반	사업체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사업장	면적은	전체	평균보다	작은	약	26평(3.3㎡)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일반	사업체의	권리금	유무를	비교하였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56.1%가	권리금을	낸	반면,		

일반	사업체는	49.1%가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평균	권리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우	11,369만	원이고	일반	사업체는	

3,552만원으로,	권리금	규모에	있어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프랜차이즈

50.9%
권리금 없음

49.1%
권리금 있음

3,552만원
43.9%
권리금 없음

56.1%
권리금 있음

11,369만원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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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프랜차이즈 운영 유무 : 연령별 비교

[참고.2] 프랜차이즈 운영 유무 : 성별 비교

여성

76.0%
비프랜차이즈

24.0%
프랜차이즈

77.3%
비프랜차이즈

22.7%
프랜차이즈

남성

100%

80%

60%

40%

20%

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5.7%
19.2% 13.1% 15.2% 39.1%

84.3%
80.8% 86.9% 84.8% 60.9%

70대 이상

39.1%

60.9%

Ⅶ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 

소상공인	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상공인은	41.4%이다.	4점의	점수로	측정하였을	때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도는	평균	2.24점	정도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Q19.   소상공인은 서울시 지원사업(금융보증, 

경영컨설팅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A.   소상공인 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41.4%로 낮아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이유 

“몰랐음”, “신청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한	경영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상

공인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소상공인 정책 지원사업 ※
○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종합지원(교육	및	컨설팅),	고용보험	가입	등

41.4%
알고	있음

58.6%
모름

4점 평균

2.24점

19.3%
전혀	모른다

2.3%
매우	잘	알고	있다

39.3%
거의	모른다

41.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비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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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몰랐음”이	55.8%로	가장	많았고,	“신청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18.0%	순이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알고	있더라도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애초에	신청하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정책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이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한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주변	사람의	소개”로	접하게	

된	사례가	31.4%,	‘TV/라디오	등	광고’	17.4%,	‘SNS/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	15.2%이다.	정책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주요	

정보	경로도	주변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이	가장	높아,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홍보	전략

의	다양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정책 지원사업을 접하게 되는 경로

물랐음

신청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기타

55.8%

18.0%

9.3%

1.8%

11.0%

4.0%

서울시 홈페이지

전단지, 현수막 등 홍보물

TV/라디오광고

신문/소식지 인쇄매체 광고

전광판/버스 옥외 광고물

SNS/블로그 온라인 광고

주변 사람의 소개

기타

13.5%

7.3%

17.5%

5.5%

1.2%

15.2%

8.2%

31.4%

Q20.   금융보증,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의 차이는?

A.   지원사업을 받은 소상공인이 

매출액, 영업이익, 월수입 모두 높아

매출 상위 그룹의 75.1%는 정책 지원을 받은 사업체

금융보증이나	경영컨설팅	등	정책	지원사업을	받은	소상공인은	정책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	사업체에	비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원을	받은	사업체의	매출액은	18,405만원으로	일반	사업체보다	약	7,000만원,	전체	평균

보다도	4,000만원	정도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을 받은 사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월수입 

연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월수입

정책지원 사업체 18,405만원 3,224만원 286만원 

일반 사업체 11,213만원 2,576만원 241만원 

전체 평균 14,816만원 2,901만원 263만원 

매출액

11,213만원
일반 사업체

14,816만원
평균

18,405만원
지원 사업체

지원 사업체

평균 매출액

일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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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과	월수입	역시	정책지원을	받은	사업체가	일반	사업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과	월수입을	올리고	있다.

영업이익

2,576만원
일반 사업체

2,901만원
평균

3,224만원
지원 사업체

지원 사업체

평균 매출액

일반 사업체

월수입

241만원
일반 사업체

263만원
평균

286만원
지원 사업체

지원 사업체

평균 매출액

일반 사업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10%)	그룹의	75.1%가	정책	지원사업을	받은	사업체이다.	반면	매출	하위(10%)	그룹에서는	일반	

사업체의	비율이	58.7%로	더	높게	나타났다.	금융보증이나	경영컨설팅	등	정책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지원을 받은 사업체의 매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분포

정책지원 사업체 일반 사업체

매출 상위10% 75.1% 24.9%

매출 하위10% 41.3% 58.7%

전체 평균 58.2% 41.8%

100%

80%

60%

40%

20%

0%

매출 상위(10%) 그룹 매출 하위(10%) 그룹

24.9%
일반 사업체

75.1%
지원 사업체

41.3%
지원 사업체

58.7%
일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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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변화

➊	코로나19	전후,	수익지표	변화

영업이익 변화 (2019년~2021년)

매출액 변화 (2019년~2021년)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8,659

20,475
18,740 18,792

7,903 8,240 7,928 7,244 7,122

10,141
8,515 7,867

18,976

16,836 17,60220,000

15,000

10,000

5,000

19년대비	20년	증감	:	▼8.7%p
20년대비	21년	증감	:	▲4.3%p

19년대비	20년	증감	:	▼8.5%p
20년대비	21년	증감	:	▲0.3%p

19년대비	20년	증감	:	▼8.6%p
20년대비	21년	증감	:	▼1.7%p

19년대비	20년	증감	:	▼16.0%p	
20년대비	21년	증감	:	▼7.6%p

19년대비	20년	증감	:	▼11.3%p
20	년대비	21년	증감	:	▲4.5%p

2019년 2020년 2021년
(단위	:	만원)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2,254

3,692

2,991 2,871

1,816 1,870

1,955

1,626 1,720
2,142

802
427

5,868

4,719 4,902

19년대비	20년	증감	:	▼19.5%p
20년대비	21년	증감	:	▲3.0%p

19년대비	20년	증감	:	▼19.0%p
20년대비	21년	증감	:	▼4.0%p

19년대비	20년	증감	:	▼16.8%p
20년대비	21년	증감	:	▲15.8%p

19년대비	20년	증감	:	▼62.5%p
20년대비	21년	증감	:	▼46.7%p

19년대비	20년	증감	:	▼19.6%p
20년대비	21년	증감	:	▲3.9%p

(단위	:	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6,000

4,500

3,000

1,500

➋	코로나19	전후,	비용지표	변화

총 영업비용 변화 (2019년~2021년)

임차료 변화 (2019년~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위	:	만원)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6,404

16,783
15,749 15,922

6,087 6,370 5,581 5,265 5,089

7,939 7,746 7,457

13,107
12,117 12,700

20,000

16,000

12,000

8,000

4,000

19년대비	20년	증감	:	▼5.0%p
20년대비	21년	증감	:	▲4.7%p

19년대비	20년	증감	:	▼6.2%p
20년대비	21년	증감	:	▲1.1%p

19년대비	20년	증감	:	▼7.7%p
20년대비	21년	증감	:	▼3.3%p

19년대비	20년	증감	:	▼2.4%p	
20년대비	21년	증감	:	▼3.7%p

19년대비	20년	증감	:	▼7.6%p
20	년대비	21년	증감	:	▲4.8%p

2019년 2020년 2021년
(단위	:	만원)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1,810
1,543 1,568 1,563

1,776 1,890

1,267 1,215 1,227

2,669
2,978 2,973

2,215 2,276 2,299

4,000

3,000

2,000

1,000

19년대비	20년	증감	:	▼1.8%p
20년대비	21년	증감	:	▲6.4%p

19년대비	20년	증감	:	▲1.7%p
20년대비	21년	증감	:	▼0.3%p

19년대비	20년	증감	:	▼4.1%p
20년대비	21년	증감	:	▲1.0%p

19년대비	20년	증감	:	▲11.6%p
20년대비	21년	증감	:	▼0.2%p

19년대비	20년	증감	:	▲2.7%p
20	년대비	21년	증감	: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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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변화 (2019년~2021년)

재료매입비 변화 (2019년~2021년)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3.220

1,443 1,416 1,422

3,092 3,045

908 909
672

1,837
1,585 1,542

2,295
2,038 2,124

5,000

4,000

3,000

2,000

1,000

19년대비	20년	증감	:	▼4.0%p
20년대비	21년	증감	:	▼1.5%p

19년대비	20년	증감	:	▼1.9%p
20년대비	21년	증감	:	▲0.4%p

19년대비	20년	증감	:	▲0.1%p
20년대비	21년	증감	:	▼26.1%p

19년대비	20년	증감	:	▼13.7%p	
20년대비	21년	증감	:	▼2.7%p

19년대비	20년	증감	:	▼11.2%p
20	년대비	21년	증감	:	▲4.2%p

(단위	:	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단위	:	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468

12,859

11,922 12,109

486 565

2,890 2,607 2,663 2,420 2,077 1,860

7,417
6,657

7,107

15,000

12,000

9,000

6,000

3,000

19년대비	20년	증감	:	▲3.8%p
20년대비	21년	증감	:	▲16.2%p

19년대비	20년	증감	:	▼7.3%p
20년대비	21년	증감	:	▲1.6%p

19년대비	20년	증감	:	▼9.8%p
20년대비	21년	증감	:	▲2.2%p

19년대비	20년	증감	:	▼14.2%p	
20년대비	21년	증감	:	▼10.4%p

19년대비	20년	증감	:	▼10.2%p
20	년대비	21년	증감	:	▲6.8%p

1달 기준, 필요한 아르바이트 인원(평균)

1달 기준, 고용한 아르바이트 인원(평균)

Ⅱ 아르바이트 인력현황 및 급여 산정

➊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	:	전체	현황

0명 1~2명 3~4명 5명 이상

13.9%

59.2%

17.8%

9.2%

2.0명

평균

N: 490 필요하지	않음

0명 1~2명 3~4명 5명 이상

17.1%

62.9%

13.7%

6.3%

1.7명

평균

N: 490 고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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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	:	업종별	현황

1달 기준, 필요한 아르바이트 인원(평균)

1달 기준, 고용한 아르바이트 인원(평균)

3.5

3

2.5

5

1.5

1

0.5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1.9명

2.7명

1.4명

2.0명

1.6명

N: 490

3.5

3

2.5

5

1.5

1

0.5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1.8명

2.3명

1.3명 1.3명
1.5명

N: 490

➌	아르바이트	인력의	평균	근로시간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 전체 현황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 전체 현황

10시간 미만 10시간 ~ 20시간 미만 20시간 ~ 3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16.7%

34.1% 35.9%

13.3%

21.1시간

평균

N: 490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0	 6	 12	 18	 24	 30N: 490

10.5시간

16.1시간

21.4시간

16.5시간

27.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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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아르바이트	인력의	평균	연령

아르바이트 인력의 연령대 분포 : 전체 현황

20~24세 30대25~29세 50대40대 60세 이상

27.1%

14.1%

27.3%

15.5%

12.0%

3.9%

N: 490

아르바이트 인력의 평균 연령 : 업종별 현황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0.0	 10.0	 20.0	 30.0	 40.0N: 490

29.1세

34.0세

41.0세

32.2세

37.1세

➎	아르바이트	인력	급여	산정방식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방식 : 전체 현황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

[주급]
최저임금 

수준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수준

[월급]
최저임금 
이상 수준

[월급]
최저임금 

수준

[주급]
최저임금 
이상 수준

기타

39.8%

1.6%1.0%

44.1%

8.2%
4.7%

0.6%

N: 490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방식 : 업종별 현황

■ [시간급]	최저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	[주급]	최저임금			■	[주급]	최저임금	이상			■	[월급]	최저임금			■	[월급]	최저임금	이상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0%	 20%	 40%	 60%	 80%	 100%N: 490

11.9

56.5

10.0

58.7

31.2

71.4 2.4 14.3

6.1 5.428.6
1.4

■ 0.0

■ 0.0

■ 0.0

1.4

0.7

■ 0.0

■ 0.0

■ 0.0

2.8

65.0 10.0 10.0

33.3 1.66.3

50.5 3.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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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이전 경험 및 폐업 고려

➊	사업장을	이전한	경험	

사업체 운영하면서, 사업장 이전 경험 : 전체 현황

81.7%
이전 경험 없음

18.3%
이전 경험 있음

N: 2,577

사업체 운영하면서, 사업장 이전 경험 : 업종별 현황

100%

80%

60%

40%

20%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N: 2,577

77.5%

22.5%

73.5%

26.5%

73.1%

26.9%

95.6%

4.4%

96.3%

3.7%

■ 이전	경험	있음					■	이전	경험	없음

4

3

2

1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N: 472

1.5회

1.9회 1.9회

3.4회

1.2회

사업장 이전 횟수(평균) : 업종별 현황

1번 2~3번 4번 이상

30.3%

60.4%

9.3%

1.9회

평균

N: 472

➋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횟수(평균)

사업장 이전 횟수(평균) : 전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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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이유

사업장을 이전한 이유 : 전체 현황

사업 확장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상권 쇠퇴 철거, 재건축임대료 부담 기타

19.5% 19.3%

15.5%
17.6%

19.7%

8.5%

N: 472

사업장을 이전한 이유 : 업종별 현황 

사업 확장 상권 쇠퇴
임대인의 

계약 연장 거절
임대료 부담 철거, 재건축 기타

교육 서비스업 30.2 11.6 11.6 27.9 2.3 16.3

도매 및 소매업 18.3 17.3 18.3 17.9 19.6 8.7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9 13.4 30.5 22.0 15.9 2.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0 30.0 0.0 20.0 20.0 0.0

음식점업 24.0 0.0 16.0 20.0 24.0 16.0

N: 472

➍	1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는지	여부

1년 이내, 폐업 고려 여부 : 전체 현황

85.6%
아니요

(폐업을 고려하지 않음)

14.4%
예 (펴업 고려)

N: 2,577

1년 이내, 폐업 고려 여부 : 업종별 현황

100%

80%

60%

40%

20%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N: 2,577

79.1%

20.9%

84.2%

15.8%

87.2%

12.8%

59.1%

40.9%

97.8%

2.2%

■ 폐업	고려					■	폐업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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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1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

1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 : 전체 현황

매출액 감소 임대료 부담 인건비 부담 대출상환 부담 원재료비 부담 개인사정
(건강악화 등)

기타

73.9%

8.1%
3.8% 5.9%

0.8%
5.9%

1.6%

N: 372

1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 : 업종별 현황 

매출액 

감소

임대료 

부담

인건비 

부담

대출상환 

부담

원재료비 

부담
개인사정 기타

교육 서비스업 82.5 7.5 2.5 2.5 0.0 5.0 0.0

도매 및 소매업 72.0 6.5 6.5 4.8 1.6 7.5 1.1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9.2 7.7 0.0 15.4 0.0 2.6 5.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3.9 13.0 1.1 5.4 0.0 4.3 2.2

음식점업 86.7 0.0 0.0 5.7 0.0 5.7 0.0

N: 372

➏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 전체 현황

매출액 및 
영업이익 양호

경기회복
기대

폐업비용 부담
(대출상환 등)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업종전환,
신규사업 더 위험

기타

40.0%

28.2%

4.3%

13.5% 12.8%

1.2%

N: 2,205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 업종별 현황 

매출액 및 

영업이익 양호

경기회복

기대

폐업비용 부담

(대출상환 등)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업종전환,

신규사업 

더 위험

기타

교육 서비스업 19.9 23.2 5.3 38.4 10.6 2.6

도매 및 소매업 12.0 27.4 3.8 43.3 12.0 1.4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0 25.6 4.9 47.0 11.7 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 30.8 3.8 45.9 12.0 1.5

음식점업 17.6 31.1 4.7 31.3 15.2 0.2

N: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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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이란?

Ⅰ 소상공인 사업체패널 조사 소개

➊	조사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와	급변하는	소비패턴,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

◆			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을		

구축하여	2022년	1차	패널조사를	완료함

➋	조사대상 및 주요 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총	2,577개의	소상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함

◆			조사항목은	크게	10가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음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패널 조사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사업체 일반현황
• 사업체 기본정보(업체명, 연락처, 업종 등)

• 사업주 성별 및 출생년도, 실거주지

창업 준비

• 현 사업체 창업형태

• 현 사업체 창업 준비기간

• 현 사업체 창업 당시 주된 동기

• 현 사업체 창업 준비활동의 중요성 정도

• 현 사업체 영업시작일

• 창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액 및 정부지원금액

• 현 사업체 창업 준비 중 느꼈던 어려웠던 점

• 현 사업체 외에 다른 사업체 유무

사업체 경영현황

• 1일 평균 영업시간 및 휴무 관련

• 현 사업체의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현 사업체 운영소득 외 다른 소득 여부

• 현 사업체 운영 관련 부채 여부 및 현황

• 현 사업장 점유형태 및 임차형태

• 선호하는 임대료 형태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시기

• 온라인 주문결제 플랫폼/전자상거래 관련

• 현 사업체의 휴무 여부 및 기준

• 현 사업체 월 평균 소득

• 고객 결제 수단별 비중

• 현 사업체 운영 중 애로사항 여부 및 순위

• 현 사업체 점유를 위한 권리금 지불 여부 및 금액

• 현 사업체에 속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 마케팅을 위한 SNS 활용 여부

• 키오스크 도입 여부 및 의향 여부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수(대표자, 고용계약기간별,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

• 종업원의 휴무 기준

• 종업원의 월평균 월급

사업체패널 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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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종사자 현황

• 종업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종업원의 평균 근속연수

• 향후 1년 동안 종업원 고용 규모에 대한 예상 정도

임시, 일용, 

아르바이트생 고용

• 필요한 임시, 일용, 아르바이트생 인원

• 임시, 일용, 아르바이트생 평균 근로시간

• 임시, 일용,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방식

• 실제 고용하는 임시, 일용, 아르바이트생 인원

• 임시, 일용, 아르바이트생 연령대

•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채용 여부

사업장 이전 경험

• 사업장 장소 이전 경험 여부 및 이전 횟수, 시기, 장소

• 향후 1년 이내에 현 사업장 장소 이전 계획 여부 및 이유

• 향후 1년 이내에 폐업 고려 및 이유

과거 창업 경험

• 창업 횟수 및 창업 형태

• 이전 창업 사업체의 업종 및 운영기간

• 이전 창업 사업체를 그만 둔 주된 이유

• 이전 창업 사업체의 지역

• 이전 창업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 및 영업 실적

• 이전 창업 경험의 현재 창업 업종 결정에 도움 정도 

과거 직장 경험

• 창업 이전 직장에 다닌 경험 여부 및 횟수, 기간

• 과거 직장이 현재 창업 중인 업종과 동일 여부

• 과거 직장의 유형

• 직장을 그만 둘 시점의 연령

• 과거 직장 경험의 현재 운영 중인 업종 결정에 도움 정도

• 과거 직장에서의 임금 수준

소상공인 대상 정부지원정책

• 소상공인 관련 지원 신청/수혜 여부 및 신청하지 않은 이유

(창업 시 기준, 창업 이후 기준)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인지 정도

•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

경기 동향 및 만족도
• 올해 체감 경기 동향 및 내년 전망(5개 항목)

• 직업 및 삶의만족도 및 업무 피로도

➌	응답기업 특성

◆	구축된	사업체패널	및	1차년도	조사	응답기업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사례수 비율

업종

교육서비스업 191 7.4

도매 및 소매업 1,176 45.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5 1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5 8.7

음식점업 680 26.4

정책 지원
정책지원 사업체(보증) 1,303 50.6

일반 사업체(비보증) 1,274 49.4

전 체 2,577 100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이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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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상공인 사업체패널 구성 현황

➊ 사업자 형태

◆			조사에	참여한	업체의	97.9%가	‘개인사업자’	2.1%는	‘법인’

사업자 형태 분포	 (단위: 개, %)

구 분 N 개인 법인

업종

교육서비스업 191 97.9 2.1

도매 및 소매업 1,176 96.2 3.8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5 99.7 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5 98.7 1.3

음식점업 680 99.9 0.1

전 체 2,577 97.9 2.1

➋ 사업장 면적

◆			10~20평	미만이	3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20~30평	미만이	

13.6%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

사업자 형태 분포	 (단위: 개, %)

구 분 N
10평 

미만

10~20평

 미만

20~30평

 미만

30평

이상
무응답

업종

교육서비스업 191 13.1 23 13.6 50.3 0

도매 및 소매업 1,176 40.7 39.2 11.4 8.7 0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5 38 33.8 15.1 12.8 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5 2.2 1.3 1.3 95.1 0

음식점업 680 20.6 47.1 20.9 11 0.4

전 체 2,577 29.7 36.1 13.6 20.4 0.2

➌	사업장 위치

◆			사업장	위치	분포는	1층이	67.7%로	가장	많고	3층	이상(12.7%),	2층(11.1%),	

지하(8.5%)	순

사업장 위치 분포	 (단위: 개, %)

구 분 N 지하 1층 2층 3층이상

업종

교육서비스업 191 2.6 11 39.8 46.6

도매 및 소매업 1,176 8.3 75.7 5.3 10.7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5 8.2 68.2 14.1 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5 40 7.1 20.4 32.4

음식점업 680 0.3 89.6 8.8 1.3

전 체 2,577 8.5 67.7 11.1 12.7

➍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은	남성이	58.4%로	여성(4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대표자 성별 분포	 (단위: 개, %)

구 분 N 남성 여성

업 종

교육서비스업 191 47.1 52.9

도매 및 소매업 1,176 66.4 33.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5 52.8 47.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5 71.6 28.4

음식점업 680 46 54

전 체 2,577 58.4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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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대표자 연령대

◆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0.8세로	50대가	가장	큰	비중(29.3%)을	차지

대표자 연령대 분포	 (단위: 개, %, 세)

구 분 N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평균

업 종

교육서비스업 191 3.1 20.9 42.4 27.7 5.8 45.8

도매 및 소매업 1,176 2.9 15.4 23.3 29.5 28.9 51.7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5 3.6 18 25.6 23.3 29.5 5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5 1.3 11.1 20.9 36 30.7 53.1

음식점업 680 5.4 17.9 19.4 29.7 27.4 50.3

전 체 2,577 3.5 16.4 23.7 29.3 27 50.8

➏	사업체 영업 시작년도

◆			사업체의	평균	업력은	9.5년으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영업을	시작

한	사업체의	비중이(49.0%)	가장	큼

현 사업체의 영업 시작년도 분포	 (단위: 개, %, 세)

구 분 N ~1999년
2000~

2009년

2010~

2019년
2020년~

평균

업력(년)

업 종

교육서비스업 191 2.1 19.4 56.5 22 7.5

도매 및 소매업 1,176 14.6 21.2 43.3 20.9 11.4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5 18 16.1 43.9 22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5 1.3 9.3 64.4 24.9 6.3

음식점업 680 5.3 12.9 54.1 27.6 7.3

전 체 2,577 10.5 17.2 49 23.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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